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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
보 도 자 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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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양경수 이하 민주노총 소속 전국철도노동조합1. (5 ) ( , ) 
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내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, 
어진다 파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는다면 다음주 이후에도 이어가겠다는 입장. , 
이다.

민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은 이번이 두 번째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. , 96 12 26 97 1 18
일에 걸쳐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한 바가 있다 김영삼 대통령 재임 중 노동관계법 날24 . , 

치기 통과에 저항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당시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법안 통. 
과를 저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내란 사태를 계기로 년만에 . 12.3 28
무기한 총파업을 선포하며 무기한 총파업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 이라고 밝, “ ”
혔다.

민주노총은 윤석열이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는 정부 관료의 탄핵소추와 정부 예산 삭감은 3. “
원래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고유한 예산 심의권과 국무위원 탄핵권이다 라며 일 선.” “3
언한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다 계엄법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. 
다 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과 이를 이유로 한 체포와 탄핵을 요구했다.” .

일 민주노총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비상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윤석열정권 4. 3 , , “
퇴진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는 결정을 발표했고 익일 오전 시 기자회견을 .” , 8
통해 각계각층 시민들이 참여하는 계엄 철폐 내란죄 윤석열퇴진 사회대개혁과 국민주‘ ! ! 
권 실현을 위한 전국민 비상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’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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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윤석열 내란 사태를 기점으로 산업별지역별로 파업 및 적극적인 집회 참여에 5. 12.3 ·
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월 일 예정된 차 민중총궐기에 민주노총 조, 12 7 3
합원과 시민들이 대규모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.


